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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미제라블󰡕에 나타난 은혜와 율법

1)

김 철 수*

논문초록

본 논문은 󰡔레 미제라블󰡕의 두 중심인물인 장 발장(Jean Valjean)과 자베르(Jabert) 경위

의 삶의 궤적을 기독교의 두 가지 중심 주제인 ‘은혜’와 ‘율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추적하면

서 그 두 개념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대 주제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를 바탕으로 이 작품 속에 내재된 인간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이 작품의 세 중심인물들을 근거로 파악했을 때, 그 첫 번째는 ‘기원으로서의 은혜,’ 즉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상징

으로서의 미리엘(Myriel) 주교와 불안하고 열악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율법으로 질서를 추구한 자베르 경감, 그리고 개인이 받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감

사히 기억하고, 그 은혜를 타인들에게 전하며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장 발장 등 세 사람을 

통해 전개되어가는 율법과 은혜의 변증법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시기에 발생한 정치적, 사회적 격랑과 혁명의 중심에서 시

작된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은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혁명의 진정한 성공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바리케이드도, 율법과 규

칙의 잣대로 사람을 규정하는 엄혹한 율법주의도 아닌, 인간을 향해 무한히 열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나의 삶부터 바꾸어나

가는 한 사람의 겸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역설하는 한 편의 우화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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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허구(fiction)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이 현실보다 더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용되는 낯익은 정서와 표현들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이상적 정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현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깊은 정서와 높은 이상을 잘 드러내는 소설을 “좋은 소설

(김영철, 33)”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은 그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사실, 즉 그가 아직 

최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지속 된다(59)”고 주장하는 미하일 바흐찐

(Mikhail Bakhtin)의 말처럼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끊임없이 연속되는 인간의 삶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읽고 쓰는 사람들의 삶 역시 직접, 간접적으로 그 소설의 

내용과 연관되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인

간적인 접근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작품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개념이나 경험과 연

결시키는 것은 그리 용이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문학작품들이 “환상과 

빛을 갑자기 빼앗긴 우주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게 되는(까뮈, 13)” 인

간의 삶 속의 부조리를 그 주제로 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손으

로 해결해야 한다는 실존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주제로 하는 문학 작품을 다루거나 일반적인 문학 작품을 기독교적 입장

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이 세상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앙과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2)는 하나님의 존

재 명령에 대한 신앙적 태도, 그리고 원죄로 인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구

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입장은 “신과 인

간의 화해와 대결을 철저히 의식하는 긍정과 부정의 심정이나 의식이 내부로 흐르면

서 새로운 인간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황송문, 26)” 방식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죄악

이 편재한 세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때로는 죄에 빠져 방황

하면서 또 때로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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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인간의 성실한 모습이 예술적 감수성과 문학적 기법을 

수단으로 진지하고 꼼꼼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이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Victor-Marie 

Hugo, 1802-1885)에 의해 1862년에 출판된 󰡔레 미제라블󰡕(Les Misérales)이라 할 수 있다. 

1789년 대혁명에서 시작하여 공화정과 나폴레옹의 즉위 그리고 1830년 7월 혁명에 

이르는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격변기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레 미제라블󰡕은 1840년에 

시작되어 1862년에 브뤼셀과 파리에서 출판된 위고의 일생의 역작으로 “사실상 19세

기의 신념, 특별히 역사에 대한 신뢰라는 신념의 결정체”(Brombert, 221-222)라는 평

가를 받고 있다. 당시 프랑스의 정황과 대혁명에 대한 상세한 묘사와 함께 위고가 살

았던 시대의 삶과 역사에 긴밀히 맞물리면서 생생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원형 이야기로서 19세기 프랑스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잘 조

명하고 있다.

최근에 뮤지컬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된 󰡔레 미제라블󰡕은 작품 속의 ‘실패한 혁명’과 

‘가난한 민중들의 비참한 현실’에 투영된 현재 한국의 정치와 사회적 환경이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냄으로써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의 인기를 누렸다.

“이 영화가 전 세계에서 상영됐는데 유독 한국에서 본고장보다 더 큰 흥행을 거두

고 있어 거꾸로 놀라고 있다”고 주장한 이어령 교수는 사회전복적인 성격의 혁명을 

강조한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 아닌 세상을 구원한 예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다시 봄으로써 “사랑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혁명”을 이해해야 한다고 일갈하고 있다.1) 

즉 프랑스의 비참한 현실과 그로 인한 절실한 혁명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속에 깊

은 흐름으로 존재하는 사랑, 즉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구원이 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소설 󰡔레 미제라블󰡕의 두 중심인물인 장 발장과 자베르 경위의 삶의 궤

적을 기독교의 두 가지 중심 주제인 ‘은혜’와 ‘율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추적하면서 그 

두 개념이 인간의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대 주제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 그

를 바탕으로 이 작품 속에서 내재된 인간 구원의 진정한 의미 그 두 인물을 통해 어

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1)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3월 29일. “이어령 박사 ‘레미제라블’, 바리케이트 너머 사랑을 보라”

http://www.christiantoday.co.kr/template/view_print.html?id=262467 (검색일 2013.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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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은혜와 율법의 상관관계

나학진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법의 구체적인 선포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고 

인간의 본성의 자연적인 선포를 ‘자연법’이라고 하며, 인간이 인간의 사회를 위하여 만

든 법을 ‘실정법’이라고 부른다(179)”고 정의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의로움의 궁극적 가치 기준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이 주어지

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혹은 계약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들을 벌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은 역사의 종말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는 날이고 심판의 기

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신약 성경에서는 공관복음 곳곳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정의와 더불어 27권의 

신약성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발견된다. 그

것은 간음 중에 잡혀 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부모를 떠나 방탕한 아들도 사랑으

로 받아들여주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화 된다.

실정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해야 할 도둑도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후 

용서를 받아 “낙원에 들어갈 약속”(눅 23:43)을 얻게 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출 21:24)라는 율법 상의 보복의 개념이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롬 12:20)라고 함으로써, 정죄를 강조하는 율법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은혜의 개념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은혜란 가장 천한 죄인을 하늘나라의 

지극히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그것은 그 죄인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

한 하나님의 선물”(엡 2:8)인 것이다.

율법과 은혜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와 ‘작은 로마서’라고 불

리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의식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다는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대한 비평적 해답으로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고 보존되는 것이며, 율법은 오히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갈 3:19)이므로 

죄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단죄와 저주의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

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올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선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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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산의 율법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은혜의 언약에 의

존하고 있다.2)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

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

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갈 3:16-8).

월터(C. F. W. Walter)는 “신구약 성경의 교리적 내용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근본

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교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율법과 복음을 올

바로 구분하는 일은 모든 크리스천들과 특히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제

이자 세련을 요하는 예술이며, 이 과제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 직접 체험을 거쳐서 습

득하게 된다(22-23)”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인간의 궁극적 구원과 관련된 주제인 ‘은혜’와 ‘율법’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의 역할은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상황 속에서 마치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처럼 율법에 갇혀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추구하다가 자가당착으로 자멸하는 자

베르 경위와 애통한 회개의 심령으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세리처럼 자신이 받은 은

혜를 항상 기억하며 같은 마음으로 타인을 구제하며 살다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장 

발장의 삶의 궤적을 비추는 알레고리로서의 기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레 미제라블󰡕: 은혜와 율법의 변증법

1. 미리엘 주교: 기원으로서의 은혜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에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온다. 한 사람은 금식과 헌금 등의 율법을 잘 지키며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2) 이선자(2002), “뒤렌마트 작품에 나타나는 정의와 은혜,” 󰡔외국문학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

학연구소제 11호, pp. 341-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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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라고 기도하는 세리이다. 각각 율법과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이 작품의 두 중심인물인 자베르 경위와 장 발장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다. 

신학적 개념으로서의 ‘율법’의 근거와 기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 것처럼, 이 작

품은 그러한 ‘기원으로서의 은혜’를 상징하는 한 의로운 성직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작품의 구조 상 가장 첫 번째를 차지하는 미리엘 주교에 대한 이야기는 “올바른 사람

(An Upright Man)”3)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 은혜를 통해 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공

의를 그 주제로 함의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1815년, 샤를르 프랑스와 비앵브뉘 미리엘 씨는 일흔 다섯 살쯤 되는 노인으로, 1806년 이래 

디뉴의 주교직을 맡고 있었다(LM, 19). 

그는 아름답지는 않으나 존경받을 만한 어머니의 풍모를 지닌 열 살 아래의 누이동

생인 바스틴느(Baptistine) 양과 성실하고 늙은 하녀이자 가정부인 마글르와르

(Magloire) 부인과 함께 자신의 관사에 살고 있었다. 평상시 문도 잠그지 않고 사는 

그는 디뉴 시의 주교로 임명 받은 후 그의 넓은 관사를 환자가 많아 붐비는 병원과 

바꿔 쓰게 하고, 자신이 받는 봉급의 대부분을 더 많은 구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조

치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배정된 마차 순회 비용마저도 고아와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뿐 아니라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 다르고, 루이 16세의 

준시역자이며 귀족을 몰살한 살인마로 비난을 받은 G라는 국민의회의 의원의 임종을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항상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좋아하여 환영한다는 의미를 지닌 

“비앵브뉘 각하(Monseigneur Bienvenu)”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LM, 25).

이 주교는 신앙을 초월한 과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이 과도한 사랑은 사람들에

게 넘쳐흐르고 때로는 동물과 사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3) Victor Hugo(1862), Les Misérales. Trans. by Norman Denny, (New York: Penguin Books Ltd), 

p. 19. 이후 텍스트는 본서 에 의거하며 괄호 안에 LM으로 표기하고 면수만 기재함. 본문 번역은 강

영길 역(1994), 󰡔레 미제라블󰡕, 제 1, 2, 3권 (서울: 일신서적출판사)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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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하여 자비로웠다. 예컨대, 그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미를 보고서 “불쌍한 놈 

같으니! 그것도 네 잘못은 아니다(LM, 66)”라고 말하는가 하면, 개미 한 마리를 밟지 

않으려고 하다가 발목을 삔 일도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그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

도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의 외재성에 대

한 경외로 나타난다.

비앵브뉘 각하는, 신비한 문제는 그저 밖에서만 살펴볼 뿐 그것을 깊이 파헤치거나 휘저어 

보거나 자기의 정신을 그것으로 어지럽히는 일 없이, 그러면서도 어둠에 대한 진지한 존경을 

영혼 속에 품고 있는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었다(LM, 70).

김영철 교수는 미리엘 주교의 이러한 성품과 언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통해 ‘태연한 눈’을 갖게 된 그가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비록 

자신이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극한 정성으로 ‘환대’하는 습관을 갖고 있

었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배정된 모든 재정적 수단들을 타인을 위해 포기함으로써 이 

작품의 주인공인 장 발장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하게 했다고 정리하고 있다.4)

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 발장이 19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가석방 된 후 디뉴 시

내로 들어오던 날, 시내의 모든 거주민들이 두려움에 떨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 

흉측한 몰골의 부랑자를 아무렇지 않게 환대하는 미리엘 신부는 그에게 “당신(LM, 

87)”이라는 호칭을 붙여주어 경의를 표하고, 풍성한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두 

개의 은촛대로 밝은 조명을 제공한다.

“당신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좋았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오. 이 

문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일이 이름을 묻지 않고, 다만 괴로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볼 뿐

이요. 당신이 괴로움을 받고 있고,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잘 찾아오셨소. 내게 감사

하지 마시오. 내가 내 집에 당신을 맞아들였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오. 안식처를 구하는 사람 이

외에는 아무도, 이집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나는 한낱 지나가는 사람인 당신에게도 이렇게 말

하는 것이오. 여기는 내 집이라기보다 당신의 집이오.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당신의 것이오. 어

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이름을 하나 알고 있었소(LM, 87).”

4) 김영철 (2002), “소설 󰡔레 미제라블󰡕을 읽고 나서: 한 교육학적 독후감,” 󰡔교육인류학연구󰡕 5(2), 한
국 교육인류학회, 35-4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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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장 발장의 이름을 “형제(LM, 87)”라고 밝힌 미리엘 주교의 

이러한 파격은 돌아온 탕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는 누가

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모습이며, 지극히 작은 형제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준 마지막 때에 칭찬 받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역사와 그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거치며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다룬 방

대한 작품 중에서 은혜와 율법으로 대변될 수 있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해 가는 

본 논문에서는 작품의 첫 머리에 배치된 이 성자의 삶의 모습을 율법과 은혜의 변증

법이 시작되기 이전의 ‘기원으로서의 은혜,’ 즉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자베르: 율법의 인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내리신 율법이, 후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로 인

하여 사람들의 삶을 단속하고 정죄하여 처벌의 위협에 시달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의 프

랑스에서 권력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추구했던 자베르 역시 그 율법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남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협박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의 잔인한 행위에 분개한 서술자에 의해 개와 사자 혹은 불독과 호랑이 등과 같

은 잔인한 동물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자베르 경위는 본시 죄수의 아들이었다. 그가 경

찰에 입문하게 된 것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의 

프랑스 사회의 공식적인 구성원의 무리 속에 편입되기 위한 생존의 방편이었다. 

자베르는 형무소 안에서 트럼프로 점을 치는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여자의 남편은 항

구의 감옥에서 징역을 사는 죄수였다. 자라남에 따라, 자베르는 자기가 사회의 밖에 있음을 깨

닫고 사회 속으로 다시 되돌아갈 희망을 잃어버렸다. 사회는 두 종류의 인간을 사회 밖에 내세

우고 절대로 그 안으로 들여 놓지 않는 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즉 사회를 공격하는 인간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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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는 인간이다. 그는 이 두 종류 중의 어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는 편협스

럽고 고지식하고 결백한 그 어떤 본성이 자기 속에 뿌리박혀 있음을 느끼고 자기가 속해 있는 

부랑자 계급에 대하여 더할 나위 없는 증오심을 품고 있었다(LM, 165).

그는 국가의 모든 권력에는 무조건적인 존경을 표현하고, 반대로 아무리 사소할지라

도 사회에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범죄 세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경멸과 

반감과 혐오를 가지고 대하는 이 차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금욕주의자이고 진지하

고 엄격했으나, 음울한 몽상가이며 광신자처럼 겸손하면서도 교만했다(LM, 166).” 사

회라는 형식적 시스템에 편입되기를 원했던 자베르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유일한 척

도는 규범과 법률로 종합되는 형식 그 자체였다. 

그의 생애는 오로지 다음의 두 마디 말로 요약된다. 󰡔경계와 감시󰡕. 그는 이 세상의 가장 구

부러진 것 속에서 똑바로 걸어왔다. 그는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양심의 신조로 삼고, 직무 수행

을 자기의 종교로 삼았다. 게다가 그는 목사 같은 탐정이었다. 그의 손에 걸린 자야말로 불행할

지어다. 그는 제 아비가 감옥에서 탈옥했다면 그 아비를 체포했을 것이며 제 어미가 죄를 지었

으면 그 어미를 고발했을 것이다. 그것도 덕성에서 얻어지는 일종의 내적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했으리라(LM, 166).

장 발장이 우여곡절 끝에 마들렌느 씨(Monsieur Madeleine)라는 이름으로 몽트뢰이

유 쉬르 메르(Montreuil-sur-mer) 시에 들어와 구슬 산업을 통하여 그 도시의 퇴락한 

경제를 활성화 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시장으로 재직하게 되는 시기에, 자베르는 경위

의 계급으로 치안 담당자로 부임하게 된다. 자베르에게 있어서 과거의 경력이 베일에 

싸여 알 수 없는 새 시장 마들렌느 씨는 도저히 진심으로 존경할 수 없는 존재였다. 

모든 시민들이 새 시장을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 동안 자베르의 의심의 눈초리는 계

속해서 새 시장의 뒤를 따라다녔으며, 그러던 중 마차에 깔린 포슐르방(Fauchelevent)

이라는 노인을 구할 때 마들렌느가 보여준 막대한 힘 때문에 그 시장이 오래전 툴롱

(Tulong)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던 장 발장이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베

르의 경험이 주는 기억 속에 마차를 들어 올릴 만한 괴력을 소유한 사람은 오직 그 

한 사람 뿐이기 때문이다.

그 후, 마들렌느 시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 직공으로 일하다가 스캔들 때문에 

쫓겨난 팡틴느(Fantine)가 병에 걸려 곤경에 처하게 되자 그녀를 직접 병원으로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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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치료해 주는 모습을 보며, 약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친절은 “잘못된 친절(LM, 

200)”이라고 조심스러운 비판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베르의 태도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

는가(막 2:16)”라고 예수를 비판한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결국 자신을 대신

하여 억울한 누명을 쓴 부랑자를 구하기 위해 법정에서 자신이 장 발장임을 고백한 

마들렌느 씨를 다시 체포하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일종의 광채가 발생한다. 

염직과 진지와 결백과 확신과 의무감 같은 것은 나쁘게 이용될 때는 끔찍한 것이 되지만 그

래도 웅대함을 잃지 않는다. 인간의 양심만이 갖는 그러한 위엄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면서도 

의연히 존속한다. 그것들은 착오에 빠질 수도 있다는 하나의 결점 밖에 없는 미덕이다. 흉포하

기 이를 데 없는 광신자의 무자비하고도 외곬으로 달리는 희열 속에는 비통하면서도 존경할 만

한 일종의 광채가 있다. 자베르는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으나, 승리를 자랑하는 모든 무지한 인

간처럼 그의 포악한 행복 속에서 가엾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선이 갖는 악이라고도 할 수 있

는 것이 나타나 있는 그의 얼굴만큼 무섭고 또 가슴을 때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LM, 

267-8).

그러나 이처럼 득의양양하던 자베르도 1831년 7월에 발생한 혁명의 현장에서 장 발

장에 의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때 그는 장 발장의 성심에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그가 지녀왔던 가치관에 혼란을 겪게 된다. 그 현장에서 장 발장은 그에게 

자유를 주고 현재 자신은 “포슐르방이라는 이름으로 롬므 아르메 거리 7번지에 살고 

있다(LM, 1040)”고 알려줌으로써 사태가 진정된 후 자신을 체포하러 올 수 있는 여지

까지 제공했다. 그리고 이러한 장 발장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그는 “차라리 나를 죽여

주게(LM, 1040)”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신적 혼란 상태를 표현하게 되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는 자기 앞에 두 갈래의 길을, 어느 쪽도 똑같이 곧기는 했지만 분명히 두 갈래의 길을 보

았다. 그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직선밖에 몰랐던 자베르에게는 무서운 일이었다. 

더욱이 심하게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그 두 갈래의 길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이었다. 두 

갈래의 직선은 서로 멀리하고 있었다. 어느 것이 참다운 길인지? 그의 위치는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LM, 1104).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로지 법 하나에만 의존하고 살아왔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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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의 추종자’인 자베르의 눈에도 이미 장 발장은 천사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신

의 정의의 모습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장 발장이 그를 난처하게 했다. 그의 평생의 의지였던 모든 정리가 그 사나이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자베르에 대한 장 발장의 관용은 그를 압도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실을 상기해 보

니 예전에는 허위라든가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겼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 역

력히 되살아 왔다. 마들렌느 씨가 장발장의 뒤에 나타나고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져서 지금은 

존경해야 할 모습이 되었다. 자베르는 무언가 무서운 것이, 범죄자에 대한 찬탄의 마음이 영혼 

가운데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도형수에 대한 존경,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

각하고 떨면서도 그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LM, 1106).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추적하던 범죄자인 장발장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선행이 범

죄자로서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위선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했던 자베르는 이제 그 모

든 선행들의 진실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

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롬 12:20)는 

신약의 가르침이 장발장의 끊임없는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내면의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률의 노예(LM, 1106)”로 전락한 자

베르는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율법을 넘어

선 은혜의 놀라운 능력을 끝내 인정하지 못하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침착하고 정확한 

필적으로 쉼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종이 위에 힘찬 펜 소리를 내면서(LM, 1109),” 

매우 상세한 관리에 관한 각서를 써서 지서에 제출하고 세느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고 직무에 충실한 

자베르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평생을 지켜온 정의와 양심을 포기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판단을 버릴 수 없었고, 따라서 그러한 자신의 부조리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자살의 행위는 또한 인본

주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양심을 따라 목숨을 바친 ‘영웅적 죽음(heroic 

death)’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개념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보면 자베르라는 인간은 

오로지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던 율법의 굴레에 스스로 갇혀서 끝내 벗어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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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마침내는 자살이라는 죄악의 형벌을 자신에게 부과함으로써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율법의 자가당착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령 박사도 이러한 자베르에 대하여, 최정상의 권력을 잡았을 때도 셋방살이를 

할 정도로 청렴하고 정의로운 인권변호사였지만, 혁명을 일으키면서 생명과 사랑을 놓

치고 말았던 로베스피에르와 비슷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로베스피에르에게 장 발장

의 ‘은촛대’가 있었다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혁명이 더 잘 이뤄졌을 것이며, 

작품 속의 자베르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작품 속의 진정한 의미의 불쌍한 사람들은 코제트나 팡틴느처럼 물질적인 궁핍을 경

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법 아니면 아무 것도 모르고, 융통성이라곤 전혀 없던 

자베르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5)

3. 장 발장: 은혜의 인간

배고픔에 괴로워하는 어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개를 훔친 죄로 19년간 강제노역으

로 옥살이 끝에 가석방된 장 발장은 출소 후 저녁식사와 잠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방황한다. 자연히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만, 그런 그를 디뉴 시의 미리엘 신부만

은 그의 이름 하나밖에 모르면서 형제로 인간답게 대해주었다. 자신과 사회에 대한 증

오만을 가득 담은 채 장 발장은 자기 자신을 허물어 버리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

는 보이지 않은 약속을 어긴 채 신부가 잠든 사이 은식기를 훔치다 발각되어 경찰관

들에게 연행되지만 신부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로 은촛대까지 선물 받으면서, 감옥에서 

또 채찍과 고문을 당했어야만 했던 그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증오와 

미움을 씻어버리고 맑은 영혼으로 거듭난다. 결국 미리엘 주교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

혜, 용서를 세상에 되돌려 주기 위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극기주의와 신성의 

정점에로 도약하는 한 영혼의 숭고한 승리를 보여준다.

세상 누구보다도 억울한 시절을 보낸 그는 19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초라한 모습

으로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또 다시 수많은 모멸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바친 ‘의로운 사람’인 미리엘 주교와의 만남

5) “이어령 박사 “‘레미제라블’, 바리케이트 너머 사랑을 보라””

http://www.christiantoday.co.kr/template/view_print.html?id=26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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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한다.

주교는 벽난로에 가서 두 개의 은촛대를 들고 돌아와 장 발장에게 주었다. 두 노부인은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 않고 주교에게 방해가 될 만한 표정 하나 짓지 않으며 그가 하는 대로 가만

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장 발장은 온 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다만 

기계적으로 그 두 개의 촛대를 받았다(LM, 111).

이후 평생 동안 어떤 경우에도 지니고 다녔던 두 개의 은촛대는 장 발장에게는 삶

의 세파를 헤쳐 나가도록 돕는 등대이며 “암담한 생각과 파멸의 정신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LM, 111)” 미리엘 신부가 지불한 몸값이었고, 그것은 곧 죄인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 장 발장은 이 순간 죄의 가

리움을 받고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것이 곧 은혜이며, 이러한 은혜를 이

해하고 수용한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선을 행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인

생의 여정을 만들어 간다. 김영철 교수는 이러한 장 발장의 성화의 근간에는 어린 시

절 신앙공동체에서 키워진 신앙의 힘과 그것을 회상시켜 준 주교의 성찬, 그리고 전에 

그가 받았던 교육의 영향력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6)

그 후 몽트뢰이유 쉬르 메르라는 조그만 도시에 들어갔다가, 화재가 발생한 시청 청

사에서 헌병대장의 아들을 구해 준 후 그 도시에서 “마들렌느 아저씨(LM, 156)”라고 

불리우며 생활하게 된다. 모든 면에서 침체되어 있던 그 도시에게 있어서 마들렌느 씨

는 구세주나 다름이 없었다. 검은 구슬을 제조하는 기술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는 

그 도시에 공장을 세워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그것을 운영하면서 지역 경제에 획기

적인 변화와 발전을 야기시켰다. 

굶주린 자는 누구든지 거기 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일자리와 빵을 얻을 수가 있었다. 마들렌

느 씨는 남자에게는 선의를 여자에게는 순결을, 모든 사람에게는 성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남녀를 분리하여 미혼 처녀나 기혼 여성들의 품행이 문란하지 않게끔 작업장을 둘로 나누었던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다. 그것만이 말하자면 그의 너그럽지 

못한 유일한 점이었다(LM, 156).

6) 김영철, 41-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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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공장은 수익성을 위한 영리 집단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고용 확대를 위한 

일종의 사회적 기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은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타난 포도원의 비유, 즉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들여 돈벌이를 하게 해 준 집주인의 행위를 연상하게 한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

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

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

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

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마 20:10-16).

이른 아침부터 제 삼시와 육시, 그리고 구시와 십 일 시7)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자신의 포도원과 장터를 오고가며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부근의 

모든 실직자들을 구제하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의 행보가 소위 기술이나 경력 등의 스

펙이 아닌 성실과 순결이라는 거룩한 조건만으로 공장의 직원을 채용하는 마들렌느 

사장의 경영방식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 도시의 시장으로 추대된 그는 그 어떠한 훈장이나 시상 

혹은 사교계의 모든 손길도 다 거부한 채 성실한 노력과 마치 “나쁜 짓을 할 때 사람

이 몸을 숨기듯이(LM, 160)”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선행을 베풀어가면서 그 도시의 경

제적 지형도를 그려갔다. 

그러던 중 자신의 과거 신분을 의심하며 끈질기게 뒤쫓아 온 자베르의 고백을 듣던 

중 샹 마티외(Champmathieu)라는 사람이 장 발장이라는 사람으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미 과거의 고통과 두려움을 덮고 승승가도를 걷고 있는 

장 발장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심스러웠던 성공의 

결과를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순간에 장 발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의 잔 앞에서 망설이며 힘쓰고 애써 기도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7) 아침 아홉시부터 저녁 여섯 시에 이르는 한나절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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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양으로 이 불행한 영혼은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불운한 사나이보다 천 팔

백 년이나 옛날에 인류의 모든 신성과 모든 고뇌를 한 몸에 짊어졌던 신비한 사람, 그 사람 역

시 올리브 산의 나무들이 휘몰아치는 무한의 바람에 떨고 있을 동안에는 별빛 가득한 저 깊은 

하늘에서 그림자를 드리우고 어두움에 넘쳐흐르는 무서운 잔이 앞에 내밀어졌을 때, 그 잔을 

받기를 오래 망설이지 않았던가(LM, 221).

양심의 번민에 따른 불면과 고뇌 끝에 장 발장은 온갖 어려움을 뚫고 재판이 열리

고 있는 아라스(Arras)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자신이 장 발장임을 증명하고 억울하게 

붙잡혀 온 샹 마티외를 석방하도록 했다. 마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 발장은 미리엘 주교와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

로운 양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또한 장 발장은 자신의 공장 직원이었다가 창녀로 전락한 팡틴느의 딸 코제트

(Cosette)를 자신의 친 딸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이전에 다른 어떤 사람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그에게 코제트는 단순히 친 딸 이상의 존재였다. 

장 발장은 내부에 숨어있는 할아버지와 아들과 오빠와 남편이 뒤섞여진 이상한 아버지, 하나

의 모성애마저도 포함한 아버지, 코제트를 사랑하고 그녀를 숭배하는 아버지, 이 아이를 오로지 

광명으로 삼고 집으로, 가족으로 조국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삼고 있는 아버지였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것이 끝나 버렸음을 알았을 때, 그녀가 자기의 손에서 빠져나가 달아나 

버리려고 함을 알았을 때, 믿었던 것이 구름 같고 물 같음을 알았을 때, 그리고 딴 남자가 그녀

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다른 남자가 그녀의 평생의 소망이다, 따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

기는 그저 아버지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견딜 수 없는 증거를 보았을 

때, 그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생각했을 때, 󰡔저 아이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다!󰡕하고 생각했을 때, 그가 느낀 고통은 견딜 수가 없었다. 여태껏 온갖 짓을 다 해온 결

과가 이렇게 되다니! 아, 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자기는 이제 아무 것도 아니라니! 그렇게 생각

하자 아까도 말했듯이 그는 격심한 반항심으로 온몸을 떨었다. 머리카락의 뿌리 속까지 이기심

이 뭉게뭉게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자아가 이 사나이의 마음의 깊은 심연에서 무섭게 포효했

다(LM, 975).

이처럼 코제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장 발장은 그녀가 17 세가 되자 마

리우스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진 것을 목격하게 된다. 코제트의 마음이 다른 사내에게 

가 있고 자신은 그저 아버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자 자신의 마음 속에 “증오라는 

하나의 괴물이(LM, 976)”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코제트의 연인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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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적으로 여긴 장 발장은 공화파인 마리우스가 샹브르리의 거리에서 정부군과 대

치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르지만 그것도 잠깐, 다시 양심의 번민을 느낀 그는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바리케이트로 향하게 된다. 

이 작품 속에서 위기와 갈등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장발장이 내리게 되는 결정에 

대하여 서술자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깊은 생각의 밑바닥에서부터 일어

나는 일종의 기계적인 충동(LM, 976)”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은 굶주리는 조카들을 

위해 주저 없이 빵을 훔치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온 인생의 모든 경륜을 상실하게 되

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자신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숨겨진 과거를 기꺼이 밝히는 그의 그 동안의 행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리

고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직하고 성실한, 어찌 보면 우둔하게 보이

기까지 하는 그의 행보는 그 이후 코제트의 결혼이라는 사건을 대할 때도 일관성 있

게 지속된다.

모든 사건들이 정리된 후,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장 발장은 

코제트의 아버지와 마리우스의 장인의 신분으로 함께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 아마도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될 이 시점에서 장 발장은 가석

방 중 탈옥수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서 이중적인 생활로 표면적인 행복을 유지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다시 그러한 이중생활을 덮어줄 수 

있는 위선과 거짓을 문제를 삼는다. 마침내 장 발장은 마리우스에게 자신이 범죄자라

는 사실을 고백하고 외롭고 병든 노인으로 여생을 맞기로 한다. 이러한 고백의 동기를 

묻는 마리우스에게 장 발장은 이렇게 고백한다.

하긴 그래. 어떤 동기로 이 죄수가 󰡔나는 죄수요󰡕하고 말하려 왔는가 그거군요. 그렇소! 좀 

색다른 동기요, 정직한 마음에서요. 불행하게도 내 마음 속에는 한 가닥의 줄이 숨어 있어 그것

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소. 더구나 나이가 들면 그 실은 점점 더 질겨지오. 주위의 생활이 전부 

허물어져 가는데도 그 실 만은 저항하고 있소. 만일 내가 그 실을 뽑아내거나 끊어 버리거나, 

맨 매듭을 풀거나 자르거나 하고서 멀리 가버릴 수 있다면 나는 구제되었을 거요. 떠나기만 하

면 되었을 거요. 불르와 거리엔 역마차도 있소.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행복하고 나는 떠나는 거

요. 나는 그 줄을 끊으려 하고, 뽑아내려 했지만, 줄은 끊어지지 않고 내 마음까지 뽑혀질 지경

이었소(LM, 1149).

 

장 발장이 번번이 편안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마음의 번민을 할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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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마음을 진실 쪽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 한 가닥의 줄은 먼저 미리엘 주교의 마음

속에 신앙으로 내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것은 다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내려진 그 선물을 양심의 율법으로 삼

아 한 평생을 의로움을 따라 베푸는 삶을 살아온 은혜의 인간 장 발장의 구원의 십자

가가 된 것이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온 장 발장의 인생의 마지막 순

간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난다. 그를 모함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보려던 테나르디에

(Thenardier)라는 사악한 인간에 의해 장 발장의 노년의 은거지가 밝혀지게 되지만,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간의 모든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이 수정된 상태에서 장 

발장은 다시 코제트의 아버지로, 마리우스의 장인으로 되돌아와 아름다운 죽음을 맞게 

된다.

마리우스는 미친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저 장 발장 속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어슴푸레한 모

습이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예전에 없었던 덕의 권화가 숭엄하고 온화한, 광대한 

가운데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죄수가 그리스도로 변모해 온 것이다. 

마리우스는 그 기적에 눈이 아찔해졌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으

나 그것은 위대해 보였다.

얼마 안 있어 마차 한 대가 문 앞에 섰다.

마리우스는 코제트를 마차에 태우고 이어 자기도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마부에게 옴므 아르

메 거리 7번지로 가자고 재촉했다(LM, 507).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에 대해 부당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LM, 

1197)”는 신념으로 평생 동안 억울한 고통의 순간에 자신을 위해 항변하기 보다는 오

히려 스스로를 숨기고 타인의 성공을 빌어주었던 장 발장은 이미 마리우스의 눈에 탈

옥범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만큼 선하고 거룩한 존재로 변

모하였으며, 그에게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는 바울의 충고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

마침내 마리우스와 코제트는 노년의 장 발장이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죽어가고 있던 

롬므 아르메 거리 7번지(Number Seven, Rue de l’Homme-Armé)를 찾아가게 되는데, 

두 사람의 극적인 방문은 장 발장에게는 아름다운 임종을 맞을 수 있는 힘과 자신감

을, 그리고 코제트와 마리우스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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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그리고 장 발장은 그 힘과 용기와 희망의 근원이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이후의 삶 속에서도 바로 벽난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촛

대에 있다는 사실을 유언처럼 남긴다. 

코제트, 벽난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촛대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내

게는 금으로 만들어진 것과도 같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것과도 같다. 초를 꽂으면 그것은 

성당의 큰 촛불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내게 그것을 주신 분이 지금 하늘에서 나를 보시고 만

족하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다. 다만 나는 나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의 일을 해왔다. 너희들, 

너희들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라도 좋으니까 한쪽 구석에 장소

를 표시할 만한 돌 밑에다 나를 묻어다오. 이것은 내 뜻이다. 돌에는 이름을 새기지 말도록. 만

약 코제트가 이따금이라도 와주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겠다. 당신도 와주오, 퐁메

르시 군. 내가 늘 당신을 사랑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해야겠소. 제발 그 점을 용서해 

주시오(LM, 1199).

장 발장은 억울하고 고단했던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십자가와도 같은 그 은촛대와 

그 속에 담긴 은혜의 함의를 통해 세상의 율법이 주는 정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

다고 고백하며, 이제 그의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한 사랑에 근거한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삶을 유지할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IV. 결론

소설 󰡔레 미제라블󰡕은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각종 자연재해와 재정난 및 과도한 

세금 징수로 인하여 민중의 삶은 고통이 극에 달하고, 거기다가 귀족과 성직자들로 구

성된 구체제 옹호자들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던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상황 

속에서 쓰여졌다.

스스로 권력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된 위고는 피로써 자유를 쟁취한 프랑스 

대혁명 이래 민중들의 삶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탄식하며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 작품은 민중들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함께 사회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사회소설로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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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상황 속에서 온갖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결코 낙심치 않았던 장 발장

의 소설 스토리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 용서의 고귀함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 주기 위해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한 영혼의 숭고

한 승리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장발장의 감동적인 인생의 기저에는 자신이 가장 

불행했던 시절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었던 미리엘 주교의 사

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 인류에게 베푸셨던 언약의 은혜에 근거한 

것 있었다.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로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시작한 자베르와 장 발장의 정 반대의 인생의 결말이다. 즉, 둘 중 한 사람인 

자베르 경위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율법’에 해당하는 

실정법을 택한 후 타락한 사회의 주요한 축으로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또한 자신이 옹

호한 그 기득권에 기생하면서 수많은 약자들을 핍박하며 살아게 된다. 

물론 작품 속 어디에도 그가 사회 체제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핍박함으로써 개인적

인 욕심을 채웠다는 기록은 없다. 그는 단지 융통성이 없는 엄격한 사법 집행관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매우 충직하게 자신을 받아들여준 체제를 

옹호하고 그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악법도 법이다”라

고 주장했던 소크라테스의 정신에 입각한 정의감에서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얄팍한 정의는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큰 실체인 은혜의 삶을 만나 자가당착의 딜레마에 시달리게 되고, 마침내는 편협한 자

기의(Self-righteousness)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반면, 유사한 상황에서 시작된 장 발장의 사회생활은 오로지 ‘타인만’을 위한 삶이었

다. 배를 곯고 있는 조카들에게 주려고 빵을 훔친 죄로 감옥에 가게 된 그는 탈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19년 간 수감되었다. 억울한 옥살이와 세상의 편견으로 인하여 자칫 

더 심한 탈선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으나 불문곡직하고 잠자리와 음식을 내어주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도둑질마저 선의로 덮어주는 미리엘 신부의 은혜에 감동하여 그

의 삶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다. 비록 죄 앞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보다는 자신에

게 베풀어진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에 지니고 평생을 살아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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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그러한 사랑의 화신으로 변모하게 되는 장발장은 한마디로 은혜에 매인 삶

의 진정한 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프랑스 역사상 최대 변혁의 시기에 발생한 정치적, 사회적 격랑과 혁명의 

중심에서 시작된 󰡔레 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살

아갈 수 있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혁명의 진정한 성공은 폭력에 폭력

으로 대항하는 바리케이드의 광장도, 율법과 규칙의 잣대로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엄

혹한 율법주의도 아닌, 인간을 향해 무한히 열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

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나의 삶부터 바꾸어나가는 한 사람의 겸손

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강한 울림으로 전해주고 있으며 장발장과 자베르의 대립된 

삶의 궤적과 결과는 그러한 울림을 독자에게 전해주는 한 편의 알레고리로 읽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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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ce and Law in Les Misérables
Cheol-Soo Kim(Jeonju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trace the lives of two characters in Victor Hugo’s 
Les Misérables, Jean Valjean and Jabert, on the basis of two Christian 
themes, ‘grace’ and ‘law,’ seeking to examine how these two concepts 
are applicable to human salvation, the main themes of Christianity, and 
the significance they have in the lives of the novel’s main characters. 

In the dialectical structure, composed of the original grace, the law, and 
the grace of Jesus Christ, a reader can find three main characters; Father 
Myriel signifying ‘the original grace of God,’ inspector Jabert, who may 
be regarded as a man of the law, and Jean Valjean as a man of grace. 

The novel Les Misérables was written during one of the most 
turbulent times in French history as France was dealing with diverse 
ways of lives of the people within it. It also describes a revolution 
that pursues a just society of equality, where the poor can get along 
with the rich. On the other hand, the grand historical narrative may 
help the reader consider the true significance of human salvation. 

In brief, this novel persuasively maintains that the success of a 
revolution that changes a society stems neither from the field of 
barricade, where people fight violence with bigger violence, nor from the 
law, which regulates people’s lives in only a very rigid sense. Then, in 
the light of Jean Valjean’s life, the novel allegorically contends that the 
real success in a revolution stems from the love and grace of God and 
Jesus Christ that are open wide toward human beings and the humility 
of a person who understands and obediently accepts them to change his 
own life, which is also a true starting point of salvation.

Key Words: Victor Hugo, Les Misérables, Jean Valjean, Jabert, grace, law,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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